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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압박은 저소득층 부부의 사회인지를 협소하게 하여 갈등에 대한 기능적 대응과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방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스트레스 과정 중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부의 인지역량으로서 관점

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이 경제압박의 영향을 부정적 행동과 차별화되게 받는 기제와 그러한 기제에서 남

편과 부인의 유사점과 차이를 살펴 이들의 취약성과 함께 회복력에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저소득층 부부 183쌍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효과가 관

점다각화와 갈등반응의 건설적, 부정적 행동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연구모형과 부부친밀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남편과 부인 집단 각각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차이를 다집단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예측대로 남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관

점다각화를 감축시킴으로써 건설적 행동이 감소되고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인지행동 기제에 의해 부부

친밀성을 저해하는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차 이론이 시사한 바와 일관되게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유의하게 위축시키지 않았고 직접 부부친

밀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컸으며 건설적인 행동을 직접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관점다각화 자체는 예측대로 두 집단 모두에서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만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을 실질적으로 도왔다. 다집단분석 결과, 부정적 갈등행동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일하게 차이가 났다. 부정적 행동은 남편집단에서 부부친밀성을 낮춘 반면 부인집단에서

는 그러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저소득층 부부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저소득층 부부, 경제압박, 관점의 다각화, 부부관계의 친밀성, 갈등반응 행동, 인지-행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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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은

생계와 교육비 긴축 뿐 아니라 부채와 파산

등을 동반하여 부부갈등을 심화시키고 부부

친밀성과 같은 결혼의 질1)을 위협할 수 있다

(현경자, 2008; Conger, Elder, Lorenz., Conger,

Simons, Whitreck, Huck, & Melby, 1990; Conger,

Rueter, & Elder, 1999). 경제압박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입각한

연구들(예: Conger et al., 1990, 1999)에 의해 정

서적 고통과 부부갈등을 통한 과정으로 그 동

안 규명되어 왔고 그 외 다른 인지-행동 경로

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는 그 근원이 무엇이든 주의

(attention)가 협소해지도록 자극하므로(Wells &

Matthews, 1994),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스가

대처 및 문제해결에 유용한 인지 활동에 영향

을 미쳐 부부갈등을 키우고 결혼의 질을 저해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경제압박에 의

해 위축될 수 있는 인지역량 중 관점의 다각

화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남편과 부인이 자신

과 주변의 입장, 상황 등을 다각도로 살펴 건

설적으로 갈등에 대응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여(현경자, 2012) 부부의 친밀성

을 보존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경제압박이 그러한 인지역량을 저해하

는지, 또 관점의 다각화가 실제로 부부들이

보이는 갈등반응 행동의 긍정성을 격려하고

부정성을 낮추어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에

기여하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1) 결혼결과 또는 성과(marital outcome)는 관계만족,

결혼만족 등 결혼의 질과 결혼불안정, 결혼곤란

(marital distress) 등 결혼의 안정성(현경자, 2008,

Conger et al., 1999)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

는 결혼의 질과 관련된 부부의 친밀성에 초점을

둔다.

연구는 경제압박으로 손상될 수 있는 사회인

지의 특성과 그러한 상황에서 부부의 친밀성

을 위협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인지행동 기제

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 연구들에서 부부

는 경제압박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

좌절하고, 온화함은 줄어들며 갈등이나 공격

성이 증가되어 결혼의 질의 저하와 결혼관계

의 불안정을 경험한다. 이 부류의 연구들(예:

현경자, 2008, Kwon, Rueter, Lee, Koh, & Ok,

2003; Vinokur, Price, & Caplan, 1996)에서는 결

혼의 질에 관한 성과변수의 분산이 약 13-50%

설명되어2)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변인들의 영향

을 시사한다. 게다가 경제압박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는 부부들을 고려하면, 정서적 고통

과 부정적 갈등행동의 경로가 아닌 보다 기능

적인 인지-행동이 구성하는 경로를 통해 경제

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과정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부부친밀성은 건강한 결

혼의 기초가 되고 중산층 부부를 위한 상담

에서 주요 목표이자 성과로 고려되지만(윤미

혜․신희천, 2009; 이남옥 외, 2011;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밝혀진 것이 많지

않아 저소득층 부부들의 친밀성에 대한 연구

는 기존에 축적된 부부관계 지식의 영역을 확

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2) 이는 가족스트레스모형을 활용한 주요 연구들

몇 가지를 취합해 추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Conger 등(1990)에서 결혼안정성이 남편 31%, 부

인 51%, Conger 등(1999)에서 남편과 부인의 결

혼 디스트레스가 31-35%, Kinnunen & Feldt(2004)

에서는 결혼적응에서 남편 13%, 부인 20%, 권

희경(2009)에서는 결혼만족이 29-39%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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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압박과 부부친밀의 관계에 작용하는 인

지기제로서 관점의 다각화는 이기적이고 협소

한 시각을 벗어나 인지의 폭을 확대시키므로

여러 사람과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고 그

에 따른 의미를 새겨서 당사자의 인식,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성급한 결단이나 오해, 급류하는 감

정을 늦출 수 있어 부정적 행동을 조절하며

사태에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Fredrickson, 2000; Langer, 1989, 2002). 경제압

박 하에서 이러한 인지성향이 얼마나 보존되

어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재해석하거나 다르게 귀인하며, 현실적 신념

을 갖고 해결과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인지

행동의 예들(예: 권희경, 2009; Conger et al.,

1999; Bradbury & Fincham, 1992; Gottman,

Markman, & Notarius, 1977)을 보면 관점의 다

각화가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동

을 약화시켜 부부의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남녀의 생리행동적

반응이 질적으로 다른 점에 대한 논의와 연구

결과(예: Smeets, Dziobek, & Wolf, 2009; Taylor,

Klein, Lewis, Gruenewald, Gurung, & Updegraff,

2000)를 참작하면 경제 압박이 남편과 부인의

관점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Taylor 등(2000)에 따르면 남성

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싸우려고 하거나

도망가는 fight-or-flight 반응을 보이고, 여성은

오히려 더 자녀를 챙기고 주변을 살피며 원조

망 구축에 힘쓰는 tending-and-befriending 반응

을 보인다. 경제압박이 주의를 협소하게 하여

관점다각화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

를 챙기고 주변을 살피는 여성들의 대처 반응

은 그러한 인지성향을 도리어 활성화시켜 이

들의 관점다각화가 스트레스 하에서 남성들의

그런 성향에 비해 보존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측되는 남편과

부인의 인지행동 차는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연구들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

생리적 기능의 성차와 성역할의 사회화로

스트레스의 지각, 반응, 대응 등에서 시사되는

젠더차를 고려할 때, 부부가 하나의 체계로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위협하는 방식에서, 또 관점다

각화가 순기능을 발휘하는 데서 남녀차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규명은 경제

압박 속에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부부의 잠재 자원을 밝히고, 남편과 부인이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스에 다르게 대응하며

강점을 발휘하거나 취약함을 보이는 경로에

대한 통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저소득

층 부부의 결혼과정에 관한 연구 자료(현경자,

2008)의 일부와 추가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두 가지 연구목적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제압

박으로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에서의 인지행동기제를 규명하기 위해 관

점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매개역할을 검토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압박이 스트레스 대

응에 유용한 관점의 다각화를 저해함으로써

부부간의 건설적 갈등반응이 약화되고 부정적

갈등반응이 증가되어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경제압박이 부부친

밀을 저해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

이 차이가 나는 지점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부

부의 잠재된 강점과 가족과정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88 -

차를 고려하여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같은

사회인지의 역량을 위축시키는 지점에서의 남

녀 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관점의 다각화가

자신과 주변의 안녕을 보살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갈등반응 행동의 긍정성을 돕고

부정성을 약화시켜 부부친밀에 기여하는 잠재

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

험이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론적 배경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느끼는 경제압박3)은

경제적 자원이 기본적인 욕구나 재정적 의무

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경험되며(Conger et al.,

1999), 그런 상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효과는

일찍이 스트레스-대처를 응용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 모형은 부부 간

격화된 감정과 행동 맥락을 Berkowitz(1989)의

좌절-공격이론으로 개념화하여, 장기적인 경제

압박은 좌절감을 축적하여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비난,

공격 같은 부정적 갈등반응을 촉진하여 결혼

만족의 저하와 결혼붕괴(marital dissolu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압박이

이처럼 결혼만족과 결혼의 안정을 저해한다

면,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가깝고 정이 두터운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제압박’은 Conger 등

(1999)의 개념화에 의한 것이다. 이 용어는 여러

연구들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긴장 등 약

간씩 다르게 기술되거나 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측정된 개념들에 대해서는 원 논문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상태를 의미하는 부부의 친밀성 또한 그로 인

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미국 백인과

흑인가족, 도시 근로가족, 핀란드 가족, 우리

나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족 등에 응용한

연구들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경제압박의 영

향은 직접적이기 보다 정서적 고통과 갈등인

식이나 갈등반응을 통하는 간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예: 권희경, 2009; 장춘미, 2009; 조준

배, 2009; 현경자, 2008; 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 Brody, 2002; Kinnunen &

Feldt, 2004; Kwon et al., 2003; Vinokur et al.,

1996). 이 연구들은 경제압박에서 결혼만족 또

는 결혼불안정과 같은 결혼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의 여러 경로들 중 부정적인 정서-행동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 부부에게 핵

심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부친밀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4)

주요한 타인과 공통된 느낌을 나누며 의미

있는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 삶의 중심

동기이고 부부관계에서의 친밀성은 가족을 염

두에 둔 헌신과 결혼이라는 제도권 내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인 및 연애관계와

구분된다(Laurenceau et al., 2005). 부부가 인식

하는 유대감과 친밀성의 저하는 이혼을 예

측하고(Carrere, Buehlman, Gottman, Coan, &

Ruckstuhl, 2000),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부부 간의 친밀성이 있을

때 그러한 지지가 보다 만족스러우며(Hobfoll,

4)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질 차원에서 부부관계와

관련되고 부부가 역경을 극복하는 데 핵심자원

이 되는 부부친밀성에 초점을 두지만 기존 연구

를 참조할 때 이와 연관되는 보다 큰 개념인

‘결혼성과’와 ‘부부관계’도 문맥에 따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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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ler, & Leiberman, 1986), 부부가 서로 자신

을 개방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행동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성이 친밀성 향상에 중요하다

(Laurenceau et al.,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이 부부간의 경험공유를 도울 수 있

는 인지역량, 즉 관점의 다각화와 건설적 반

응행동 같은 기능적 변인들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 이를 통해 부부의 친밀성과 연관될 것으

로 가정하였다.

스트레스와 사회인지 관점에서 본 경제압박과

관점다각화의 관계

관점의 다각화는 자신과 타인, 사건, 상황

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

해보고 이들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인지적

성향을 뜻한다(현경자, 2009). 고등인지(meta-

cognition)의 하나로서 관점다각화는 다양한 맥

락을 고려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흐름을

감지하며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고, 따라서

나와 다른 타인이나 사회의 시각을 취하여 이

해의 폭을 넓히며 특정 상황에서도 다양한 의

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여러 모

로 살피고 각 입장의 타당한 이유를 고려하는

사고 성향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유용

하고, 오해, 부정적 감정, 성급한 결단을 조

절하며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역경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게 할 것이다(Fredrickson, 2000;

Langer, 2002). 실제로 관점의 다각화는 중도장

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를 경험한 이들의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도우며 우울의 감소와

긍정적 감정에 기여하고(현경자, 2010), 부정적

전제, 느낌, 사고를 지각하며 자기를 벗어나

탈중심화하는 고등인지는 우울이나 불안을 예

방하는 것으로 나타나(Teasdale, Moore, Hayhurst,

Pope, Williams, & Segal, 2002), 관점다각화가 경

제압박에 대처해야 하는 저소득층 부부들에게

유용한 인지기제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다각화가 경제압박과 같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축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자극될 때

일관된 인지기능의 특성은 주의(attention)의 폭

이 협소해지는 것이다(Wells & Matthews, 1994).

스트레스 하에서 주의가 작동하는 기제를 검

증한 Chajut와 Algom(2003)에 따르면 스트레스

가 주의의 범위를 좁히고 선택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해결과제에는 긍정적 결과

가 초래되지만 여러 쟁점들을 비교․통합하여

대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의 해결에는 부정

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압박이 동

반하는 생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곤란과 심

리․정신적 고통 등은 저소득층 부부의 인지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고 정보인식의 선택성을

강화하여 경제적 곤란에 대한 기능적인 대처

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압박 상황

에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내적, 사회적 자원을

찾아내어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유연하며 폭넓은 사고력이 필요하여 관점의

다각화와 같은 인지역량이 유용하지만, 바로

그 상황적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부부의 사회

인지를 위축시켜 관점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층 부부가 느끼는 경제압박이 심할수록 이들

의 관점다각화가 저하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 및 부부친밀성 간

의 관계

관점다각화와 부부갈등 및 부부친밀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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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유사한 개념들에 대

한 연구들로부터 이들의 관계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을 보면 부정적 생각을 “편집”하는 능

력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역

기능적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고(Gottman et al.,

1977, p.475), 역으로 상황의 부정적 측면에 초

점을 두는 인지는 부정적 행동과 연관되고 문

제해결을 방해한다(Bradbury & Fincham, 1992;

Miller & Bradbury, 1995). 이런 결과들은 부부

가 관점을 다각화하여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 사고를 의식하고 다른 측면들을 살피

며 상대 입장에서 그럴만한 다른 배경과 타당

한 의미를 새기면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결혼성과와 관련하여, 관점다각화를 활용하

는 마음챙김(mindfulness)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도와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

며 변화를 수용하게 하고, 기혼남녀의 결혼만

족(Burpee & Langer, 2005) 뿐 아니라 기혼여성

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한다(이우경․방희정,

2008). 또 관점의 다각화로 촉진될 수 있는 공

감능력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한편 기혼여성들 사이에서는 인지, 정

서, 행동이 포괄된 용서행동에 의해 매개되

고(김현주․안현의, 2011), 타인의 관점을 취

하는 조망수용은 일에 대한 몰입과 결혼생활

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킨다(Bakker, Shimazu,

Demerouti, Shimada, & Kawakami, 2011; Long &

Andrews, 1990).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간의 의견일

치를 도와 결혼만족을 포함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현경자, 2012). 이러

한 연구들은 사회적 역경에서도 관점의 다각

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인지역량이 확장되어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배우

자의 입장과 경험에 대한 공감을 키울 수 있

고(Langer, 1989)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안적 의

미를 새기며 건설적으로 반응하게 하여(Carson

& Langer, 2006) 부부의 친밀성을 보존하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의 친밀성과 정

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갈등

반응의 건설적, 부정적 행동에 의해 일부 매

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경제압박과 갈등반응행동 및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

경제압박 하의 부부갈등은 자산과 경제능력

이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각

자의 욕구, 목표, 기회에 대한 가치와 판단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한다.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의 심리행동적인

반응이 역기능적이 될 경우 사태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고 부부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Conger et al., 1999; Fincham & Beach, 1999). 부

부가 갈등 시에 보이는 공격, 요구, 철회, 합

리성, 회피 등 다양한 반응들(Christensen, 1988;

Gottman, 1993; Kurdek, 1994)은 크게 분노, 비

판 등 유해하고 비효율적인 부정적 행동과

부부가 소통하고 대안과 해결을 모색하는 건

설적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Birditt, Brown,

Orbush, & McILvane, 2010; Conger et al., 1999).

가족스트레스모형 연구들에서 경제압박은

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통해 갈등반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주로 보이지만 소

수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도 발견되고 있다. 예

를 들어, 구직 중인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압

박은 우울을 심화시켜 부부의 상호지지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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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고 관계철회를 촉진하여 부부만족을 저

해하였고(Vinokur et al., 1996), 실직과 관련한

경제압박은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인 한편 정서적 고통을 통한 간접효과도 보

였다(Kinnunen & Feldt, 2004). Kwon 등(2003)이

서울지역 중산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경제압박은 정서적 고통을 통한 간접경

로와 부부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결혼만족과 연관되었다. 또 다른 중산층 부부

연구(장춘미, 2009)에서도 경제압박은 부분적

으로 부부의 갈등해결행동이 저하되는 것을

통해 결혼만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와 자료의 일부를 공유하는 저소득층 부

부연구(현경자, 2008)에서 경제압박은 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갈등인식과 이어졌고, 그러한 갈등인식은 부

적인 갈등반응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로부터 경제압박은 그에 대한

갈등인식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통해 갈등반

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갈등반응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이 저소득층 부부

들 사이에서 건설적 행동을 직접 저해하고,

부정적 행동을 촉진하는 경로로 부부친밀성을

저해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남편과 부인의 차이

경제압박이 결혼의 질을 악화시키는 경로들

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공통경험 뿐 아니라 젠

더 차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부인보다 일과 재정에 관련된 생활사

건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부인은 경제변화에

따른 가족 내․외 사회망과 관련된 생활사건

에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Conger, Elder,

Simons, & Ge, 1993). 또한 남편의 실직이 장기

화될수록 남편보다 부인의 결혼적응이 저하되

는 데 여기에는 남편의 사회기능 약화와 알

코올 남용 등이 관련될 수 있다(Kinnunen &

Feldt, 2004).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중산층 부

부연구(Kwon et al., 2003)에서 경제압박과 부부

갈등의 관계가 부인집단에서만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었고, 저소득층 부부연구(현경자,

2008)에서는 남편집단에서만 부정적인 갈등반

응이 결혼만족을 감소시켜 결혼불안정을 강화

하였다. 한편 결혼만족에 대한 3년간의 종단

연구(박병선․배성우, 2011)에서 여성의 결혼

만족 감소에는 우울, 자존감, 갈등대처가 영향

을 주었지만 남성의 결혼만족은 그러한 심리

적, 관계적 변인들과 무관하게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남녀의 결혼성과와 관련된 변인들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제압박으로 부부친밀이 감소되는 과정에

서의 인지-행동기제로 지목된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 행동에 젠더차를 시사하는 연구결과

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공감수준은 부인집단이

높으나 결혼만족에 대한 공감의 직접효과는

남편집단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김현주․

안현의, 2011), 배우자의 관점을 취하는 조망

수용은 직업관련 일뿐 아니라 결혼생활에 대

한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그러한 조망수용의

수준은 부인집단이 더 높다(Bakker et al., 2011;

Long & Andrews, 1990).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

와 결혼만족의 관계가 남편집단에서는 갈등해

결행동을 통해, 그리고 부인집단에서는 부부

간의 지지인식과 갈등해결행동 둘 다를 통해

부분매개 되는 연구도 발견된다(장춘미, 2009).

최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70여개 조사연구들

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젠더차이의 효과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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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small) 수준부터 중간(medium) 수준 사이

로 보고되고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게 나타나(Hyde, 2005; Vishnevsky,

Cann, Calhoun, Tedeschi, & Demakis, 2010) 경제

압박 하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 및 대응 차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를 보면 젠더차이는 그 토대를 이

루는 생리적, 심리행동적 반응에 대한 실험연

구들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남성은 도구적, 성취지향적 과업과 관련된 스

트레스에 혈압상승으로 반응하고, 여성은 가

정 내의 일,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일로 심장

계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인지적 스트레스

와 함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Almela, Hidalgo,

Villada, Espin, Gomez-Amor, & Salvaor, 2011;

Rausch, Auerback, & Gramling, 2008). 이러한 정

신생리적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과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적 반응에서 여성은

tending-and-befriending 반응을, 그리고 남성은

fight-or-flight 반응을 보인다는 Taylor 등(2000)

의 이론은 젠더화된 사회적 상황에서 남녀의

스트레스 지각과 관리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한다. 실제로 한 실험연구(Smeets et al., 2009)

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영화감상 후 반응

점수와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코티솔(Cortisol)5)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젊은 남성들

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부적

상관을 보여6) 남성들은 스트레스에 즉시 부정

적으로 반응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스트레스

촉발 요인으로부터 탈중심화하여 다른 관심사

들에 주목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6) 상관계수의 크기는 각각 .54, -.56으로 p<.05 수

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

와 갈등반응 행동을 통해 부부의 친밀성을 저

해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경험이 상이

한 경로를 조사하였다. 특히 경제압박이 주의

를 위축시켜 관점의 다각화를 위협하는 상황

에서 부인들의 그러한 인지성향이 남편들과

달리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여부를 살펴보

았다.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갈등반응행동 및 부부

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모형

이상의 문헌고찰과 논의를 토대로 한 이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부부의 생활과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경제압박

은 부부친밀성을 저해할 것이다. 둘째, 부부친

밀성에 대한 경제압박의 부적 영향은 관점다

각화와 건설적 갈등반응행동 및 부정적 갈등

반응행동 기제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

으로 경제압박은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갈등반

응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을 촉

진하여 이러한 인지행동 기제를 통한 이중경

로와 각 갈등반응행동 기제를 통한 단일 경로

로 부부친밀성을 저해할 것이다. 셋째, 관점다

각화 자체는 부부친밀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건설적 갈등반응행동을 돕고 부정적 갈등반응

행동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부부친밀성에 기

여할 것이다. 끝으로, 저소득층 부부의 건설적

갈등반응행동은 부부친밀성과 정적으로, 부정

적 갈등반응행동은 부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가설들을 토대로 구조

화된 연구모형과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낮

추는 직접경로가 포함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적합도와 개별 경로들에서 남편과 부

인집단 간에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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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

와 그 방향을 구도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방법

표집 및 조사대상자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부부 183쌍(총 366명)이다. 이들은 정규 교육

을 받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이하 연령의 자녀

가 한 명 이상 있어 교육비 부담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자료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2006

년 11월-2007년 1월에 수집되었다. 표본은 서

울시 25개 구 중 13개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구청 자료를 통해 각 구에서 저소득층이 밀집

된 동 별로 14-16쌍을 선정하는 식으로 체계

적으로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층 부부들은 자료수집 전 해인 2005년도의 세

금공제 전 가족총소득액이 3인 이하 가족은

2,400만원 이하, 4인 이상 가족은 3,000만원 이

하였다. 이 부부들의 평균 가족 수는 4.28명

(SD=1.04)으로 2002년 도시 평균 가구원 수인

3.47명(통계청, 2007) 보다 높아 그러한 가구

소득 대비 빈곤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

다.7)

측정도구

경제압박

경제압박은 부부가 각종 세금을 내기 힘들

고 생필품 구입이 힘들어 소비를 줄여야 하는

데서 오는 신경이 곤두서는 곤란을 의미하며

Conger와 그 동료들(1999)이 사용한 경제압박

(economic pressure)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

는 지난 1년간의 지불능력, 구입능력, 경제적

조정 등을 반영하는 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불능력은 가족의 지출

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 고지서 지불의 어

려움 정도, 월말 잔여금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구입능력은 의복, 가정용품,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사항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로 측정

되었다. 경제적 조정은 가계곤란으로 취할 수

있는 대출, 보험료 및 세금연체 등 15개 대책

7) 표집방법 및 저소득층 평가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현경자(200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경제압박이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구조

에 대한 연구모형 (+는 정적관계; -는 부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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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경험 유무로 측정되었다. 경제압박 점

수는 세 하위지표의 총점을 이용하였고 세 지

표의 각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집단 각각 지불

능력 .69와 .72, 구입능력 .90과 .89, 경제조정

.75와 76으로 나타났다.

관점의 다각화

관점의 다각화는 현경자(2009)8)가 개발한

긍정적 태도척도의 5요인 중 긍정적 관점을

다각도로 취하는 특성을 반영한 관점다각화

하위요인의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긍정적 태

도척도는 기존의 자존감을 비롯한 긍정적 자

기특성, 안녕감 척도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

이고 긍정적 정서와 분노, 적대감, 불안, 우울

등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해 자존감을

통제하고도 우수한 설명력을 나타내어 그 타

당성이 다각도로 지지되었다. 특히 관점다각

화는 사회적 안녕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대인관계 상황에 필요한 긍정적 태도를 잘

반영한다(현경자, 2009). 관점다각화 척도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등

에 대해 6점 척도(‘1=거의/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6=거의/전적으로 그렇다’)로 평정한다.

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관점다각화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뜻

하며, 신뢰도 계수는 남편 .76, 부인 .77로 나

8)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관점의 다각화와 부부갈

등반응에 인용된 논문들의 자료수집 시기와 학

술지 게재 시기 사이에 시차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점의 다각화를 포함한 척도개발

연구의 학술지 게재 연도는 2009년이지만 이를

위한 자료수집과 일차 분석은 2006년 중반에 수

행되어 이후의 다른 연구들에서 이 변수들에 대

한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타났다.

갈등반응행동

갈등반응행동의 측정은 기존 연구들(조유

리․김경신, 2000; Kurdek, 1994; Margolin,

Fernandes, Gorin, & Ortiz, 1982)을 참고로 현경

자(2008)가 구성한 갈등반응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들이 이용되었다.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6

개 요인들 중 건설적 갈등반응행동 측정에는

이성적 대응 행동 요인 5개 항목이 이용되었

다(예: ‘배우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배우자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9) 부정적 갈등반응행

동의 측정에는 공격적 행동 요인 3문항(예:

‘화난 감정을 거친 행동으로 표현한다,’ ‘배우

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로 위협한다’)과 부

정적 태도 요인 3문항(예: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낸다,’ ‘배우자에게 불평을 하거나 짜증

을 부린다’ 등)이 이용되었다. 응답자들은 배

우자와 갈등을 느낄 때 그러한 갈등반응을 자

신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척도점수는 요인별 총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

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 반응이 높음을 뜻한

다.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신뢰도 계

수는 각각 남편 .78, .71, 부인 .75, .62로 대부

분 수용 가능한 수준 .70(DeVeills, 1991)을 상

회하였다.

9)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 고려된 척도들 중 관점다

각화 척도의 항목들과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

항목들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문항결합을 통

해 2개 요인으로 묶었고(item parceling) 그 외 척

도들은 요인분석에 의해 확인된 요인들을 관찰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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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친밀성

부부의 친밀성은 한국의 기혼남녀들이 제시

한 결혼만족의 이유들을 내용분석한 결과(현

경자․김연수, 2002)와 사랑의 구성요인(Aron

& Westbay, 1996; Sternberg, 1986)을 참고하여

개발된 총 1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

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부의 애정과 동

반자로서의 친밀을 반영하는 두 요인으로 구

분되었다. 애정 요인은 ‘우리부부는 서로 사랑

하고 있다,’ ‘서로 행복해한다’ 등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전적으로 그렇다’)

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친밀 요인은 ‘서로

의지한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살아간다’ 등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친밀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전체 척도와 애정 및 친밀 요인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남편 .96, .92, .93, 부인

.96, .93, .95로 모두 우수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과 AMOS 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압박,

관점의 다각화, 부부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

과 부정적 행동, 부부의 친밀성 수준을 파악

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

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남편과 부인 각 집단에 대한 구조방정

식모형분석을 통해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두

가지 갈등반응행동,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구

조 적합도와 이론적 변인들 간의 관계 경로

를 검토하였다. 모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l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되었다. 연구모

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자승(X2)

차이검정 결과와 적합도 차이가 검토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자승값 보다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CMIN/df, NFI, CFI, TLI,

RMSEA가 고려되었고, 적합도 판정 기준치로

CMIN/df는 3이하(Kline, 1998), RMSEA .06 이하,

그 외 .95 이상을 적용하였다(Hu & Bentler,

1999). 넷째, 구조모형분석에서 간접 및 총효

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부

트스트랩(Bootstrap)분석을 하였고, 이중매개의

경우들(예: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성 사이를 잇

는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의 매개효과)은

소벨(Sobel)의 검정방식을 이용하였다.10) 본 연

구가 일방향 가설에 근거한 점을 고려하여 p

<.10(이방향) 수준부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였다. 끝으로 연구모형에 고려된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가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동일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

하여 구조모형의 경로들 중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이순묵․김한

조, 2011).

연구결과

10) Shrout와 Bolger(2002)에 의하면 부트스트랩 방식

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서 자유롭고 자료에

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관심 모수에 대한 신

뢰구간을 토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민감하게

파악해 낼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이중매개의

상세한 유의도를 AMOS의 부트스트랩 결과로 알

수 없어서 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나 소벨테스트

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예: 윤수민․이재식,

2010)에서도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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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층 부부들의 연령

범위는 27-59세(M=41.54세, SD=5.89)였고 평균

연령이 남편은 43.11세(SD=5.85), 부인은 39.97

세(SD=5.52)였다. 남편과 부인의 평균 교육연

수는 각각 12.91년(SD=2.01)과 12.41년(SD=

1.73)으로 나타났다. 직업상태를 보면, 남편들

의 94.4%가 직업이 있었으나 그 중 66.7%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직업이 불안정한 상태였

다. 부인들의 경우, 42.1%가 직업이 있었고 그

중 19.1%만 정규직이었다. 이들 부부의 약 9%

가 세금공제 전 총 가족소득이 1,200만원 미

만인 최저 빈곤층이었고, 45.6%가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이었으며, 45.1 %가 2,400

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부부들의 대다수인 96.7%가 초혼이고 결혼기

간은 58.5%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19.1%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37.2%만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62.8%)는 전세, 월세, 공공 혹은 무상 임대아

파트에 거주하였다.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분석

결과

남편과 부인 각 집단의 경제압박, 관점다각

화,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부부친밀성 변수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

준편차는 표 1에 있다. 이 표에 제시된 평균

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부친밀성을 제외

한 변수들의 평균은 남편보다 부인집단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정(t-test) 결

과, 관점다각화의 수준만 부인집단이 남편집

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3.15, p<.01).

예측한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이 느끼는 경

제압박은 각각이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친밀성

과 부적으로 연관되었다(rs=-.19, -.31, ps<.05,

.01 각각).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

및 관리에 젠더차를 시사한 기존 문헌들과 일

부인

남편

경제

압박

관점

다각화

갈등반응
부부

친밀성

평균

(표준편차)
건설적

행동

부정적

행동

경제압박 - -.07 -.20* .15* -.31** 29.84(9.23)

관점다각화 -.18* - .45*** -.20** .42*** 4.70(.64)

갈등

반응

건설적행동 -.16* .51*** - -.39* .58*** 3.54(.58)

부정적행동 .20** -.25** -.25** - -.34*** 2.80(.64)

부부 친밀성 -.19* .47*** .56*** -.36*** - 3.56(.80)

평균

(표준편차)

28.99

(8.77)

4.48

(.71)

3.47

(.66)

2.68

(.72)

3.65

(.74)
-

각주) 대각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남편집단, 오른쪽은 부인집단의 분석결과이다.
*p<.05, **p<.01, ***p<.001

표 1.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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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경제압박은 남편집단에서만 관점다각

화와 유의하게 부적으로 연관되었다(r=-.18,

p<.05). 남녀 집단 모두에서 경제압박과 관점

다각화는 부적관계를 보였으나 남편집단은 경

제압박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관점다각화가 유

의미하게 낮아지는 반면 부인집단의 관점다각

화는 경제압박이 높아지더라도 그러한 수준으

로 낮아지지 않았다(r=-.07, p=ns). 또한 기존

연구와 일관되게 경제압박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부정적 행동반응이 높아지고(rs=.20,

.15, ps<.01, .05 각각) 건설적 행동반응이 낮아

졌다(rs=-.16, -.20 ps<.05 각각). 관점다각화 역

시 남편과 부인 집단 모두에서 예측대로 건설

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rs=.51, .45, ps<.001 각

각), 그리고 부정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rs=-.25, -.20, ps<.01 각각) 보였고 부부친밀성

과는 정적으로 연관되었다(rs=.47, .42, ps<.001

각각). 즉, 관점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건설

적 행동반응이 높아지고 부정적 행동반응이

낮아지며 부부친밀성이 강화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집단 모두에서 부부친밀

성과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동은 정적 상관을,

부정적 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남편

rs=.56, -.36; 부인 rs=.58, -.34, ps<.001 각각).

요약하면, 본 연구에 고려된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남편과 부인집단 모두에서 문헌고

찰을 통해 예측된 바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토

관계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대안모형과의

비교

공변량구조 분석에 앞서 연구자료가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적합한지를 알아보았

다. 측정변수들의 왜도, 첨도, 특이사례 여부

및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

으나(Kline, 1998) 우려되는 결과는 없었다. 분

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로 단일변량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친밀에 미치는 경제압

박의 효과가 이 연구의 초점인 인지-행동 기

제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모형이 연구모형이

고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경로가 추가된

부분매개모형이 대안모형으로 검토되었다.

표 2가 보여주듯이 남편과 부인 집단의 카

이자승(X2) 값은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적합도

지수는 거의 모두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NFI, CFI, TLI는 기준치인

.95를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

고, RMSEA는 부인집단의 연구모형 값 .07을

제외하고 모두 .06 이하로 양호하였다. 남편과

모형 X2 df p CMIN/df NFI CFI TLI RMSEA

남편
연구모형 51.38 36 .05 1.43 .94 .98 .97 .05(.01-.08)

대안모형 51.01 35 .04 1.46 .94 .98 .97 .05(.01-.08)

부인
연구모형 66.78 36 .00 1.86 .93 .96 .95 .07(.04-.09)

대안모형 58.59 35 .01 1.67 .94 .97 .96 .06(.03-.09)

표 2. 남편과 부인 집단의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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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각 집단에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

한 X2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편집단의

X2차이는 0.37(df=1)로 유의하지 않아 대안모

형의 내재모형인 간명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X2 차

이가 8.18(df=1)로 유의하여(p<.01) 대안모형이

자료와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편집단은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을, 부인

집단은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을 택하여 이

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살펴보았다.

경제압박, 관점의 다각화, 갈등반응행동,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선택된 관계모형에 대

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각 경로의 화살표 위나 아래에

표시된 숫자는 남편/부인 순으로 각 집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경제압박에서 부부친

밀성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의 계수는 부분매

개모형으로 분석된 부인집단 만의 회귀계수이

다. 그림 2에 제시된 모든 측정변인들과 잠재

변인들 간의 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남편집단의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예측대

로 경제압박은 관점다각화와 부적으로 연관되

었고(β=-.23, p<.05), 이어서 관점다각화는 건

설적 행동을 돕고(β=.65, p<.001) 부정적 행동

을 낮추며(β=-.32, p<.001) 부부친밀성에 정적

인 직접효과를 보였다(β=.19, p<.10). 남편의

갈등반응행동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직접효

과도 예측과 일관되게 유의하여, 건설적 행동

은 부부친밀과 정적으로(β=.46, p<.001), 부정

적 행동은 부적으로(β=-.20, p<.01) 연관되었

다. 한편 경제압박이 남편의 건설적 행동에

미치는 예측된 부적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

면(β=-.05, ps= ns) 부정적 행동에 미치는 예

측된 정적효과(β=.14, p<.10)는 유의하였다.

요약하면, 남편집단의 분석결과는 경제압박으

+p<.10, *p<.05, **p<.01, ***p<.001

그림 2. 경제압박이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의 건설적 및 부정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관련된 경로

(회귀계수는 남편/부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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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부부친밀성이 저하되는 효과가 관점

다각화와 각 갈등반응 행동을 통한 이중경로

와 부정적 갈등반응을 통한 단일경로에 의해

예측대로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11) 관

점의 다각화가 부부친밀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자료에 의해 지지되어 이들의 관계가 예측대

로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의해 부분적

으로 매개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부인집단의 경우,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에

미치는 감축효과가 남편집단과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β=-.10, p=ns). 하지만 부인집단의 관

점다각화는 예측대로 남편집단과 일관되게 건

설적 행동을 높이고(β=.57, p<.001) 부정적 행

동을 낮추는 것으로(β=-.30, p<.001)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반응 중 건설적 행동이 부부친밀

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예측대로 유

의하였으나(β=.57, p<.001), 부정적 행동과 부

부친밀성 간의 예측된 부적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β=.04, p=ns). 반면 경제압박이 건설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및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인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β

=-.20, .19, ps<.05; β=-.21, p<.01 각각), 관점

다각화가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15, p=ns). 요약하면,

부인집단의 경제압박은 부부친밀성과 직접적

으로 연관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건설적인 갈

등반응행동에 의해 일부 매개됨을 시사하였다.

한편 경제압박은 부인의 관점다각화를 유의하

게 방해하지 않았지만 갈등반응의 건설적 행

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행동을 촉진하여 인지

보다는 행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인집단의 관점다각화가 부부친밀성에

11) Cohen & Cohen(1983)에 따르면 각 경로에 관련

되는 직접효과들이 유의할 경우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추정할 수 있다.

기여하는 경로들에서는 건설적 행동을 통한

매개효과만 발견되었고 예측과 달리 완전매개

형태가 시사되었다.

끝으로 경제압박, 관점다각화, 두 가지 갈등

반응행동이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효과를 직간

접 및 총 효과로 분해한 결과는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 남편집단의 경우,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두 가지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관여하는

간접효과의 총합이 -.18로 유의하였다(p<.05).

이러한 인지행동 매개변수들이 관여하는 다섯

가지 경로들 중 유의한 것은 관점다각화와 건

설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07, p<.10)와 관

점다각화와 부정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02,

p<.10)로 이들은 간접효과 총합의 38.9%와

11.1%를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이 두 경로들

에서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시킴으로

써 부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07,

p<.05)와 건설적 행동을 저해하는 간접효과

(-.15, p<.10)도 유의했다. 따라서 남편집단에서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것은 경제

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축하여 건설적 행동이

저하되고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경로를 통

해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관점다각화가 두 갈등반응행동을 통

해 부부친밀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의 총합

(.36, p<.01)은 총효과(.55, p<.05)의 65%를 차

지하며 유의하게 나타났고, 예측대로 그 자체

는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여 부부친밀성을 향

상시키는 간접효과(.30, p<.01)와 부정적 행동

을 감소시켜 부부친밀성을 돕는 간접효과(.06,

p<.05)가 모두 유의했다. 특히 건설적 행동에

의한 매개효과가 부정적 행동에 의한 것보다

다섯 배 이상 컸다. 관점다각화가 부부친밀성

에 미치는 직접효과(.19) 또한 유의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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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두 갈등반응행동에 의해 부분매개

되리라는 가설이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부인집단의 경우,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직접효과(-.21, p<.05)가 총효과(-.36,

p<.01)의 약 58%를 차지했고, 나머지 간접효

과를 보여주는 경로들 중에는 남편집단과 달

리 건설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11, p<.01)

만 유의했다. 즉 부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건설적 행동을 감축시켜 부부친밀성을 저해하

는 효과가 컸다. 다음으로, 부인집단의 관점다

각화가 부부친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총합

(.31, p<.01)은 직접효과(.15)의 약 두 배 이상

크고 유의하였는데, 이는 거의 건설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32, p<.001)이고 부정적 행동을

내생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예측변수 관점다각화 건설적 행동 부정적 행동 부부친밀성

경제압박

직접효과 -.23*/-.10 -.05/-.20* .14+/.19* ─ /-.21**

간접효과 -.18*/-.15**

via 다각화 -.15+/-.06 .07*/.03 -.04 /-.02

via 다각화 & 건설적 행동 .07*/-.03

via 다각화 & 부정적 행동 .02*/.00

via 건설적 행동 .02/-.11**

via 부정적 행동 -.03/-.01

총효과 -.23+/-.10 -.20+/-.25** .22*/.22* -.18*/-.36**

관점다각화

직접효과 .65***/.57*** -.32***/-.30*** .19+/.15

간접효과 .36**/.31**

via 건설적 행동 .30**/.32***

via 부정적 행동 .06*/-.01

총효과 .65*/.57** -.32**/-.30* .55*/.47*

건설적 행동

직접효과 .46***/.57***

부정적 행동

직접효과 -.20**/.04

* 표에 제시된 효과는 표준화계수이고 남편/부인 순으로 표시됨.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3.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와 갈등반응의 건설적 및 부정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에 미치는 효과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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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간접효과(-.01, p=ns)는 미미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부인집단의 결과를 요약

해서 비교하면,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를 감

축하여 건설적 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행동

을 촉진하여 부부의 친밀성을 저하시킬 것으

로 본 이 연구의 완전매개 가설은 남편집단에

서만 지지되었다. 부인집단에서 경제압박은

남편집단과 달리 직접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컸고, 관점다각화를 감축시키는 효과

가 예측대로 약한 가운데 직접 건설적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간접

효과만 가설대로 지지되었다. 한편 남편들의

관점다각화 그 자체는 예측대로 건설적 행동

을 돕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켜 부부친밀성

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제압박이

가해질 때 관점다각화의 그러한 긍정적 효과

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경제압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부인들의

관점다각화는 부정적 행동의 감소보다는 건설

적 행동의 증가를 통해 부부의 친밀성에 유의

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남편과 부인집단의 차이 검토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하나의 부부체계로서

경제압박 상황에 함께 대응하므로 공통경험이

상당한 가운데 젠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 방식을 적용하

여 각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12)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과 대안모형인 부분매개모형 각

각에 대한 남편과 부인집단의 측정 및 구조

동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모형 모두에서 남편과 부인

집단 간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과 각

경로 추정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

성제약 모형들의 적합도가 TLI, CFI, RMSEA

측면에서 기저모형보다 나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호한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12) 이 연구의 경우, 남편집단에서는 연구모형과 일

관된 완전매개모형이, 그리고 부인집단에서는 경

제압박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경로가 포함된

부부매개모형이 지지되어 형태의 부분동일성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주요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가 두 집단 간에 유사하고, 경로분석 결과도

그림 2에 나타나듯이 경제압박과 부정적 행동이

각기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기존문헌들에서 시사된 바와 일관된 방향으로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남녀집단

의 이론구조 동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었다.

X2 자유도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

기저모형 118.16 72 .96 .97 .04(.03, .0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23.92 78 .96 .97 .04(.03, .05)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133.69 86 .96 .97 .04(.03. .05)

대안모형:

부분매개

기저모형 109.60 70 .96 .98 .04(.03, .0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15.70 76 .97 .98 .04(.02, .05)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126.89 85 .97 .98 .04(.02, .05)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측정 및 구조 동일성 적합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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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개모형의 그러한 수치는 오히려 개선

됨을 보였다. 완전매개모형에서는 TLI, CFI,

RMSEA의 변화가 거의 부재한 반면 부분매개

모형에서는 기저모형에 비해 측정 및 구조동

일성 제약모형의 TLI가 .01 상승하였고 RMSEA

의 신뢰구간 상하한 값이 각각 .01 하락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부인집단 간에

부분매개모형의 일반화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남녀집단 비교와 측정 및

구조 동일성 검토에는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분석결과가 이용되었다.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측정동일성 제약

을 가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고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가 6.1(⊿df=6)로 유의하지 않아 남

편과 부인집단 간에 교차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모형 내

9개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의 카이제

곱 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1.19(<임계치

16.92, ⊿df=9)로 유의하지 않았고 적합도 지

수인 TLI, CFI, RMSEA의 차이도 미미하여 남

편과 부인집단 간에 구조동일성도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남편과 부인집단 사이에 혹시 존재할지 모

르는 경로계수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 각 집단의 모수추정치

9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 얻은 회귀가중치와

각 경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 및 TLI 지수의 변화량

을 검토한 결과,13)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부

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이 경로에서 남

13) 유의한 차이가 한 경로에서만 나타났고 지면이

한정되어 분석결과에 대한 표는 생략하였다.

편과 부인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카이제곱 변화량(⊿X2=4.233, ⊿df =

1)이 유의했고(p<.05), 회귀가중치에 의하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은 남편집단에서 부부친

밀성을 유의하게 낮출 만큼(b=-.181, p<.01)

영향력을 보인 반면 아내집단에서는 부부친밀

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고 관계방향도 정적

으로 나타났다(b=.037, p=ns).

논 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저소득층 부부가 갈등에 대응하

고 친밀성을 향상하는데 강점이 되는 관점다

각화와 같은 인지역량이 경제압박으로 감축되

고 이어서 부부의 갈등반응행동과 연관되어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을 살펴보아 저소

득층 남편과 부인의 인지역량과 결혼의 질 향

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모형에 기초한

연구들(예: 현경자, 2008; Conger et al., 1990,

1999)과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

더 차이(Smeets et al., 2009; Taylor et al., 2000)

에 근거하되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인지행동

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

성을 방해하거나 향상하는 데 남녀에게 공통

적으로 혹은 상이하게 기여하는 인지-행동 요

인 및 이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예측대로 남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

다각화를 감축시키고 이를 통해 건설적 행동

이 감소되고 부정적 행동이 증가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완전매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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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는 남편들의 인지적 위축이 건설적 행동

과 부정적 행동 양 방향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부부친밀성에 미치는 역기능적 영향

의 파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부

인집단에서는 경제압박이 관점다각화에 미치

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관점다각화의 매개 없이 건설적인 갈

등반응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의한 연구들(예: Conger

et al., 1990, 1999)이 경제압박과 같은 스트레

스가 부정적 정서와 역기능의 경로를 통해 결

혼의 질을 저해하는 기제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해 왔다면, 이 연구는 저소득층 부부에게 잠

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인지행동 역량이 어떻

게 경제압박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는지,

또 남편과 부인집단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

한 지식을 추가하여 의의가 있다.

경제압박과 부부친밀성 간의 관계구조 모형

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집단

에서 각각 완전매개와 부부매개로 확인되어

그 형태가 부분적으로 동일함을 시사하지만

교차타당화 방식을 각 모형에 적용한 다집단

분석결과, 측정 및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 집단에

서 이론변수의 의미가 동일하고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가 남편과 부인집단의 특성에

상관없이 안정적임을 가정할 수 있다(이순

문․김한조, 2011). 이에 따라 이론변수들 간

의 세부적 관계분석에서 나타난 첫 번째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 경제압박으로 부부친밀성이

저해되는 과정의 주요 경로가 남편과 부인집

단에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스

트레스와 사회인지 관점에서 젠더 차이에

기초하여 이해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주의(attention)와 같은 사회인지를 위축시키는

(Chajut & Algom, 2003)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반응의 젠더 차이가 가족과정에

서 남편과 부인의 인지적 반응은 물론 행동

반응의 차이를 빚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이

해된다.

스트레스에 대해 남성이 신체생리적으로 즉

각 반응하는 반면 여성은 스트레스 촉발요인

으로부터 주의를 이탈하여 다른 데 관심을 쏟

음으로써 부적인 신체생리적 반응을 오히려

덜 나타내는 경향(Smeets et al., 2009)과 일관되

게 이 연구에서 경제압박은 인지적 측면에서

남편집단의 관점다각화를 직접 감축하는 반면

여성의 관점다각화는 경제압박의 부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인지적 반응은 남편의 경우 건설적인

갈등반응 행동이 저해되고 부정적 행동이 촉

진되어 부부의 친밀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이

어져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반응에 있어서 남

성의 fight-or-flight 양식의 영향을 반영하고, 부

인집단에서 관점다각화가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을 향상할 수 있는 데에는 여성의

tending-and-befriending 행동(Taylor et al., 2000)이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러한 추론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

의 젠더 차이와 이 연구에서 시사된 긍정적인

사회인지행동의 젠더 차이가 실제로 연동되는

지를 알아보는 실험연구를 통해 향후 확인되

어야 한다.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갈등반

응의 부정적 행동이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가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갈등반응 행동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

는 직접효과가 남편집단에서는 기존 이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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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었지만 부인집단에서 그러한 부정적 행

동은 부부친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는 본 연구와 자료의 일부를 공유하는 선행연

구(현경자, 2008)에서 남편의 부정적 갈등반응

이 자신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저해하여 결혼

불안정을 강화한 반면 부인의 그러한 갈등반

응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을 유의한 수준

에서 저해하지 않은 결과와도 일관된다. 이러

한 결과들은 저소득층 남편들의 결혼의 질은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인해 손상되지만 저

소득층 부인들의 그러한 표출은 자신의 결혼

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이러한 젠더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 논점은, 경제압

박과 연관된 남편과 부인의 인지행동 반응에

차이가 있고, 관점다각화의 평균 수준이 부인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관점다각화 자

체의 기능과 역할은 예측대로 이 두 집단 간

에 유사함이 더 컸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남편들의 관점다각화는 기대한 대로 직접적으

로 그리고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 행

동을 감소시켜 부부친밀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었지만 경제압박이 가해질 때 그러한 긍

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들의 관점다각화도 건설적 행동을 돕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남편집단

과 차이가 없었다. 또 이 두 집단에서 관점다

각화가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미

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30이상으로 다른 직

간접 효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는

점에서 유사했고, 경제압박의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 부인의 관점다각화는 건설적 행동을

통해 부부친밀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압박 상황에서도 관점의

다각화를 적극 활용하는 저소득층 부인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주의를 돌려 자녀양육이나 경

제적 곤란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법에 관심을

쏟으며 배우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인집단의 사회적 인지역량은 저소

득층 부부들 중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가계 책

임 부담을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힘을 쏟으며

시간제 일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가족을 유지하는 부인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

집단에서도, 비록 경제압박의 위협을 받지만,

관점다각화 자체는 인지역량으로서 부부친밀

성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 된다. 경제

압박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남편의 관

점다각화가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감축될

수 있어 표면적으로 그 역량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건설적 행동을 촉진하고 부

정적 행동을 억제하며 부부친밀성까지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

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사회적 지원에서 이

러한 지식을 기초로 남편들의 인지역량이 회

복될 수 있게 돕는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남성의 잠재력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해 보인다.

끝으로 논의할 점은, 경제압박이 부부친밀

성에 미친 효과가 남편집단에서는 간접적이었

던 반면 부인집단에서는 일부 직접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남편집단의 경우 경제압박은 부부

친밀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관점다각화의

감축과 두 갈등반응, 특히 건설적 행동의 감

소를 통해 부부친밀성을 저해하는 완전매개형

태를 보여 기존의 가족스트레스모형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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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개모형연구들(예: 권희경, 2009; 장춘미,

2009; 조준배, 2009; 현경자, 2008; Conger et

al., 2002; Kinnunen & Feldt, 2004; Kwon et al.,

2003; Vinokur et al., 1996)과 일관된 패턴을 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Berkowitz(1989)의 좌절-

공격이론이 함의하는 바대로, 디스트레스와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부부관계가 저해되는 과

정이 관점다각화와 건설적 행동이라는 긍정적

인지행동이 방해받는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부인집단에서는 긍정적

사회인지가 경제압박과 무관하고 경제압박이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부

친밀성을 저해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 뿐 아니라 남편집단의 결과와도 차별

화된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해 보인다. 첫째, 경제압박감에 대한 부부

간의 귀인(attribution) 차이가 그러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즉, 남편집단은 경제압박을 가

장인 자신의 가계책임으로 보아 경제곤란 극

복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관점다각화를 저해

하고 이어서 역기능적 갈등반응을 보이는 반

면, 부인집단은 사회화된 젠더 역할로 가계책

임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히려 경제압박은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불러일으켜 부부관계를 직접 저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 부부

들이 경제활동 및 가계책임에 대해 젠더화된

인식과 귀인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성향이

부부친밀성을 포함한 결혼의 질과 연관되는지

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 검토되

어야 한다. 둘째, 경제압박이 부부친밀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에는 낙관성과 같은 성격이

나 경제압박에 따른 긴장, 불안, 우울 같은 정

서적 고통 또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알코

올 남용 등 심신건강 변인들이 관련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지-행동 기제와 아

울러 개인의 성격, 정서, 심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모형을 이

용하여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압박과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젠더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이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자료가 2006

년 말에서 2007년 초에 수집되어 연구결과를

2012년 현재에 적용하는 데 경제사회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긍

정적 인지행동 기제에 초점을 둔 대안적인 가

족스트레스모형의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설명

연구이므로 기술연구와 달리 몇 년 간의 시차

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욱이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

물고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압박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부의 고충과 화합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

히 이 연구에서 경제압박은 Conger 등(1999)이

사용한 세 가지 지표로 매우 포괄적으로 측정

되어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난을 심도있게 반

영하므로 현재 저소득층 부부의 삶을 위한 함

의를 얻는 데 유용해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

에서 경제압박의 측정 기준이 지난 1년으로

한정되어 그 보다 장기화된 사회경제적 어려

움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

으로 3-5년 간 축적되어 온 경제압박의 영향

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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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13개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구청 자료를 통해 각 구에

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동을 선정하는 등 표집

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에 노력했으나 저소

득층 부부 선정이 편의 표집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여러 지역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험을 고루 반영하기 힘들므로, 이 연구결과

를 지역 환경이 다른 곳의 저소득 부부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차이를 염두

에 두고 개념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부가

경제압박에 당면하여 겪는 갈등상황에서의 인

지역량이 행동과 연관되어 부부친밀성이라는

결혼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인과관계의 추

정이 보다 용이한 실험연구나 종단연구로 확

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스

트레스에 대한 생리행동 반응의 젠더 차이 이

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추론들 또

한 설문조사의 한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저소득층 부부의 남편과

부인이 경제압박을 경험하는 데 있어 인지와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위의 논의 부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외 다른 경로가 고려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부가 경제압

박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삶을 이루는 데 관

여할 수 있는 다른 인지, 정서, 행동적인 잠재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점다각화와 같은 인지기제가 경

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내는 부

부들을 구별해내는데 유용한지도 추후 연구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주

의가 경제적 곤란 극복에 선택적으로 강화되

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부인의 관점다각화가

보완하고 그것이 부부의 상호보완적인 적극적

대처를 도와 가족의 안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남편과 부인의 관점다각화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부부의 화합과 역경 극

복이 촉진되는지, 또 남편과 아내의 관점다각

화가 자신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긍정적인

심리행동과 안녕을 도와 역경극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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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ressure and Couple Intimacy: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

as Mediators among the Low Income Husband and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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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ressure narrows social cognition that facilitates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s well as couple

intimac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marital processes linking economic pressure to the cognitive-behavioral

mechanism, i.e., taking multiple perspectives(MP)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s(CRB) that, in turn, affect

couple intimacy among 183 low-income couples residing in Seoul. Given the gender differences in bio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as marked by a pattern of “tend-and-befriend” among women and of “fight-or-flight”

among me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such causal paths differ across gender. As expected,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a full mediation model for the husband. In this group,

economic pressure was linked to less of MP that, in turn, caused both the decrease of constructive CRB and

the increase of negative CRB, thus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couple intimacy. For the wife, data supported

a partial mediation model in which the direct effect of economic pressure on couple intimacy was significant.

In the wife group economic pressure did not contract MP, as suggested by the stress response theory, and

directly reduced constructive CRB that, in turn, affected couple intimacy. Although within both groups, MP, as

expected, promoted constructive CRB and decreased negative CRB, suggesting its potential as a psychological

resource, its positive effect was cancelled out in the husband group due to the impact of economic pressure.

However, in the wife group, MP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couple intimacy through constructive CRB.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es suggest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only one path leading from negative

CRB to couple intimacy. While negative CRB decreased couple intimacy significantly among the husband, it

did not show such an effect among the wife.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theory

development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low-income couple, economic pressure, multiple perspectives, intimacy of couple relationship, conflict response

behavior, cognitive-behavioral mechanism


